오대산 노인봉 아래 소금강 솔바람 소리.

진고개에서 출발한 다음. 맑고 청명한 하늘가에 뭉게구름 몇 조각 흘러가는 모양새는 전형적인 가을인데 나라의 기운이 왕성해서인지 체온보다 더 높다는 그 기온의 여파는 언제쯤 수그려 들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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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팀들이 뒤섞여 올라가는 길이라 앞뒤 없이 가는 형국이지만 급하게 올라가는 산행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산행. 부드러운 흙 내음과 여기저기 피어있는 들꽃들의 향연에 휘 둘러보는 눈길마저 즐겁습니다.

초입부터 탐방로 좌우로 땅을 파헤쳐놓은 행태를 보아하니 이건 필시 멧돼지 소행이 분명하다. 아니 얼마나 기운이 좋으면 이리도 많은 가족을 데리고 다니면서 땅을 뒤집어 놓았는지 탐방로 부근까지 먹이를 찾아 헤 메일 정도이면 깊은 산 속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삼거리에서 만난 한 무리의 일행들 산행을 하러 온 건지 아님 초등생 소풍을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왁자지껄한 소란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올라가는 곳이 바위투성이인 노인봉이라 그런지 유난히 할미, 할 배들이 많이 띕니다. 떠드는 것도 좋으니 부디 살피셔서 안전한 산행하시고 무병하게 장수만세 하소서!
기념사진 한 장 남기려 바위에 매달려 잠시 쉬다가 너무 많은 인원이 오는 관계로 오이 한 조각 나눠먹고 배낭을 메고 일어선다.

멀리서 보면 노인네의 앉아있는 모습을 닮았다는 노인봉.

그 노인봉에서 발원한 물줄기를 따라 금강산을 닮아 소금강이라 불리는 계곡 길 13Km 따라 내려가야 한다.

한 시간쯤 내려서 제법 물이 흐르고 편평한 자리를 잡아 각자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으로 맛있는 점심을 해결하고 더불어서 시원하게 얼려온 막걸리가 나온다.

오늘의 히트작은 반찬까지 잘 버무려서 호일에 싸온 주먹밥과 묵은 지를 잘 볶아서 맛있게 준비한 반찬이 일등 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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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추슬러서 하산하는 길목에 나타나는 낙차 큰 물줄기며 휘 돌아가는 물길이 그렇지 않아도 배낭까지 땀에 절은 터라 시원한 물의 유혹에 탁족할 요량으로 배낭을 풀고 깊은 물속 선녀님과 비밀협정(?)까지 맺고 나니 그 한기가 가슴 속까지 탁 트이는 기분이다. 그 시원함을 안고 다시 또 힘을 내서 하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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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날개 편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청학천.

백운대, 만물상, 식당암 이런 이름들이 하나씩 붙여질 때마다 그 절경과 푸른 물빛의 휘돌아 흐르는 고고함은 노송 가지 사이로 부는 그 솔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천하절경의 풍광들은 이렇듯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라 한 닷새 머물면서 명당처마다 자리 펴고 바람이 전하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오백 년을 노래하는 유유자적 청학천의 이름 그대로 학과 함께 노니는 그림을 그리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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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면암에 도착해서 보니 어찌 그리 설악산의 귀면암과 형 아우 할 정도로 닮은 꼴이던지 어느 님께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씩 따로 세워 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갈 정도다.

유명한 계곡이면 어느 곳이나 있는 이름 구룡폭포에서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내려서면서 보니 물 건너 널찍한 바위 선남선녀의 얼크러져 잠든 모습은 마치 계곡 산신령께 좋은 지도 받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하산을 한다.

연화담과 자로 잰 듯 각지게 깎아 세운 듯한 십자소. 이루 다 설명이 불가능한 폭포. 폭포. 폭포들을 거쳐 무릉계의 계곡 탐방 길은 왜이리 길까를 의심할 즈음에 도착한 약수터에서 물을 보충하고 도착한 종착지.

즐비하게 늘어서 음식점 거리를 지나 준비해둔 막국수를 먹고 귀환으로의 교통 전쟁을 치르면서 11시가 다 되어서 늦은 도착을 한다.

힘들여 산행한 일행들의 노고도 노고려니와 그 기나긴 시간을 묵묵히 운전하면서 짜증도 날 법한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운전해 온 기사 분들의 수고가 더해졌기에 산행의 의미가 더욱 각별한 추억으로 남는 것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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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려면 가을 단풍이 계곡의 물과 어우러져 지나가는 이의 혼을 빼 놓는 다는 절경이라니 다음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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